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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미 

이성범

(서강대) 

1) 김영희(1983)에서는 ‘전칭’이라는 용어 대신에 ‘통칭’을, ‘양화사’라는 용어 대신에 

‘셈숱말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, 노대규(1988), 이익섭(1994), 김영근

(2000) 채완(1983)등에서는 ‘수량사’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

‘통칭셈숱말’ 또는 ‘전칭수량사’ 대신 ‘전칭양화사’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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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개체양화사는 e또는 <e, t> 타입에 속한 대상들을 변항으로 묶는 양화사인 반면, 

사건양화사는 t 타입에 속한 대상들을 변항으로 묶는 양화사이다. 박철우(1990)에

서는 한국어의 경우 개체양화사로 ‘한, 두, 모든, 온, 전, 총..’등을 들고 있고, 사건

양화사로는 ‘늘, 항상, 항시, 가끔..’ 등을 들고 있는데, ‘다’는 이 두 가지 속성을 

갖고 있는 양화사라고 할 수 있다.  개체양화사는 Partee(1991)의 D-양화사에 해

당하고, 사건양화사는 A-양화에 해당한다.

3) 이 글에서 ‘A +> B'라는 기호는 ’A가 B를 함축한다‘는 뜻이고, ’A → B’는 ‘A가 

B를 함의한다’는 뜻이다. 이와 반대로 ‘A +/> B'는 ’A가 B를 함축하지 않는다‘이

고, 'A  B'는 ‘A가 B를 함의하지 않는다’는 뜻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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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왔다.

4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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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

6) 이 숨은 가정은 (32)에서 only를 포함한 문장이 정의되면서 추론에 동원될 수 있

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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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이 점은 sorry라든지 glad가 want의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는 Kratzer(1981)

의 분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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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w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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